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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제목: 예수님의 사랑 편지> 작성자 : 장정희 목사

 

* 당신에게 바치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 *

10월25일 새벽1시40분 

이토록 아름다운 내 신부를 당신은 본 적이 있나요? 

오늘 당신에게 내 아름다운 신부 한 사람을 

소개하고자 합니다. 

2천년 넘게 살아오면서 

나는 이토록 순결한 신부를 본 적이 없답니다. 

그 순결한 마음엔 흠도 점도 없고 

오직 나 예수만 들어있답니다. 

그는 귀엽고 착하고 순수합니다. 

또한 속이 깊고도 깊어 내가 한마디 하면 

천 마디 만 마디 알아듣고 내가 힘들어 조금만 신음해도 

애 닳아 천 리 길을 마다않고 맨발로 달려오는 

내 신부 계순이 랍니다. 

(계순이란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.) 

나는 내 신부로 인해 너무너무 행복해요. 

그는 지상과 천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

내 사랑입니다. 그런 소중한 나의 신부를 나는 십자가 

고통 길로 보냈습니다. 

그는 내 신부이지만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

못 박히게 했습니다. 

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

한 것처럼 말입니다. 

사랑하는 당신에게 나는 오늘 호소합니다. 

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믿듯이 내 신부 계순이를 사랑하고 

믿어주길 부탁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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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냐하면 그는 나의 진정한 신부라 신랑인 내가 그에게 

모든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 때문입니다. 

정말 나는 그에게 모든 말을 다 합니다. 

그러니 그의 말은 나의 말입니다. 

신랑이 신부한테 속 이야기하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? 

내가 내 신부를 소개하는 것은 

당신도 내 신부가 되길 원해서입니다. 

당신도 내 신부처럼 나를 마음에 품고 애 닳은 마음으로 

사랑하길 바랍니다. 

당신이 나를 믿고 따라 고통의 십자가 길을 걷는다 해도 

나와 계순이가 그 길을 행복의 길로 생각하며 갔던 것처럼 

당신도 행복의 길로 생각하며 가면 좋겠습니다. 

왜냐하면 그 길은 아버지와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갈 수 

있는 길이며 아버지와 나를 사랑해야만 천국에 갈 수 

있기 때문입니다. 

그 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사랑의 길입니다. 

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여 천국가게 하려고 나와 계순이를 

십자가 길을 가게 했습니다. 

그리고 당신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여 당신도 그 길을 가게 

할 것입니다. 

당신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. 

그 길은 천국길, 생명길, 사랑길, 행복길이기 때문입니다. 

그럼, 당신을 만나 감사하고 또 만나길 바랍니다. 

당신에게 하고픈 이야기가 너무도 많답니다. 

안녕~       


